
무더위가 수그러들어가고 있는 8월 말쯤 어느날 오후

에 다시 한번 의사로서의 뿌듯함을 가지게 하는 날이 찾

아오고말았다. 필자가근무하고있는병원은리모델링공

사가한창중이었다. 병원인증평가를위한리모델링공사

가활발히병원안팎으로진행되고공사를위한사람들도

여기 저기 많이 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고 직원들

도 병원인증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한참 교육과 공부에

열심을 내고 있었다. 병원인증평가를위한 5개의 필수 직

원교육중에는심폐소생술과목도있었다. 그러나나름의

사이기는 하지만 인턴생활을 제외하고는 줄곧 환자가 살

고죽고는상관이별로없는안과의사로살아왔기때문에

심폐소생술은 소아청소년과 또는 내과의사나 알아야 하

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직접 하는 것은 더더욱 다가

가기 부담스러운 문제였다. 언제였던가 교회에서 수련회

를갔는데한아이가과호흡증후군으로손발이저리고정

신이 몽롱할 때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의사를 찾는데

안과의사인 나와 피부과의사인 다른 선생님이 서로의 전

공과목을 물어보고는 같이 민망해 했던 기억이 있다.^^
여하간 심폐소생술 교육도 받았고 일전에 군의관으로 근

무하던 시절에는 병사와 장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

육도 하긴 했지만 주위에서 내가 심폐소생술을 해야하는

상황이발생되지않기만을내심바라고있었을지모른다. 

그날도오전진료를마치고올라와연구실에잠시앉아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펑 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상한 소

리가 꽤 커서 무슨 일인가 궁금해

서내다보니리모델링공사를위해

설치된사다리차가회전하면서고

압선을 건드리고 만 것이었다. 속

으로‘아 저럴 수도 있구나’하면

서 내다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

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계속해

서 지켜보니 한사람이 사다리차

밑에쓰러져있는것이보였다. 그

때 까지만 해도 그냥 부딪혀서 충

격으로 쓰러졌구나 하는 생각에

잠시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갑

자기 옆에 있던 동료로 보이는 사

람이 심폐소생술을 하려는지 가슴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잠시동안 보고 있던 나는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

나도 모르게 바로 뛰어 내려갔다. 입가에 거품을 물고 의

식이 없이 누워있는 남자에게 다가가 심폐소생술에서 배

운 기억이 나서 우선 심장 박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맥박

을잡아보니맥박이뛰는느낌이전혀들지않았다. 하루

종일남의눈만보고사는안과의사인지라심정지인지심

실세동인지판단이되지는않았지만심장이뛰지않는것

은알수있었다. 그래서가슴압박을하고있던동료에게

비켜서서 입에 거품을 물고 있는 환자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고개를 옆으로 젖혀달라 하고는 소생술 교육 받은

것을기억해내면서두손을모아가슴을힘껏압박하기시

작하였다. 다행히 1분 정도 지났을까 119 구급차가 도착

하여, 가지고있던제세동기를사용하여심실세동임을파

악하고는 전기충격을 가했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심장박

동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순간 당황한 마음도 생

겼지만 바로 119 구급차로 옮겨 심폐소생술을 계속 하면

서근처다른종합병원의응급실로환자를이송하게되었

다. 다행히 구급차안에서 심폐소생술을 계속 하던 중 맥

박이 돌아와 응급실에 도착할 즈음에는 의식은 없었으나

심장은정상리듬을되찾은상태였다. 응급실의사의한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서 그제서야 환자를 잘 보니 양손

으로 고압전류가 들어가 오른발로 나간 것으로 짐작되는

양손과오른쪽발에화상을입은상태였다. 맥박은정상으

로 회복하였으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서 내가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하였나 싶어 걱정을 하면서 환자를

인계해 주고 돌아서 나왔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그쪽 병원 직원에게 들

으니 조금후에는 의식도 돌아오고

점차 회복중에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그제서야 안과의사인 나

도심폐소생술을제대로했구나하는

안도감과 나로 인해서 한 생명이 다

시 살아났구나 하는 뿌듯함으로 기

분이날아갈것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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